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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중국 생보업계, 상반기 장기 보장상품 판매 주력   

□ 올해 상반기 다수의 중국 생명보험회사들이 주력 상품 전환 및 판매 전략 변화 

등을 통한 업무 조정에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남. 

  o 상반기 생명보험 주력상품은 무배당 투자형에서 유배당 보장형으로, 납입방법은 

일시납에서 분할납으로, 보험기간은 단기에서 장기로, 보험모집 방식은 방카슈랑

스에서 보험모집인 위주로 변모한 것으로 파악됨.

  o 생명보험 업계의 전략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주력상품 부문으로 일부 지

역에서는 이미 유배당 보장형 보험상품이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았으며, 특히 상

하이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유배당 상품이 전년동기대비 98.6% 급증(수입보험료 

기준 162.7억 위안)하여 전체 생명보험시장에서 66%까지 비중이 확대됨. 

  o 또한 생명보험회사들이 방카슈랑스 수수료 지원을 축소하고 보험모집인에 대한 

지원을 강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보험모집인을 통해 거수한 수입보험료는 전년동

기대비 14.5%,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.3% 증가하였고, 보험

기간에 있어서도 신계약 중 계약 기간이 5~10년인 계약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

15.4% 증가했으며, 납입방법 역시 분할납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29.2% 증가한 

것으로 나타남.

□ 이러한 생명보험시장 변화의 배경에는 생명보험회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

지난해 주력 상품이었던 투자형 보험상품 판매를 대폭 축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

으로 풀이됨. 

  o 책임준비금 여력이 불충분한 다수의 중소 생명보험회사들이 무리하게 위험도가 

높은 투자형 상품을 개발해 판매함으로써 지급준비금 부족 현상을 초래함. 

  o 또한 향후 투자수익율이 시장금리보다도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생명보험회사

들로 하여금 투자형 보험상품 판매를 지양하고 대신 보장형 상품 판매에 주력하

도록 만들고 있음. 

   (중권시보, 7/27)


